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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2023. 1. 24(화) 낮12시 배포 일시 2023. 1. 20.(금) 14:30

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 장 한덕원 (042-481-5182)

산업재산분쟁대응과 담당자 서기관 송석민 (042-481-3917)

담당 부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책임자 실  장 최승삼 (02-3460-3350)

해외지재권실 담당자 차  장 이용근 (02-3460-3353)

케이(K)-화장품 뜨니 필러‧보톨리눔톡신도 위조‧‧‧‧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

특허청‧해외지식재산센터, 지재권 보호 위해 중국내 유통실태 조사 ‧단속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사장 유정열)는 중국에서

판매되는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‘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’ 실태

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,

도매상·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,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

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.

ㅇ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(K-화장품) 제품이 인기를 끌면

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.

ㅇ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케이(K)-브랜드 보호에 적극 

나섰고,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

정책*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루어졌다.

* 중국 국무원은 ’21년 국가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계획(’21～’25) 을 발표하여

지식재산 사법보호 및 행정집행 강화 등을 강조

 중국 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 조사·단속

□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*),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

에서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

정황을 포착하고,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.

* 11개국 17개소 : 중국(6개소), 미국(2개소), 일본, 독일, 러시아, 베트남, 태국,
인도네시아, 필리핀, 인도, 멕시코 등 각 1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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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실태조사는 2022년 7~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(상하이, 광저우, 난징 등)의 

도매시장 36개소, 피부관리숍 병원 시술소 등 166개소, 12개 주요 

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,

ㅇ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❶도매상 

6개소를 적발했고, ❷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,164점의

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. 또한, ❸전자상거래사이트

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.

 ❶(판매 도매상 적발) 온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, 위조 한국산 미용 

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.

-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,

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

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.

 ❷(보관창고 압수수색)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·

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’22년 10월 25일 도매상 

A사의 중국 선전(深圳)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.

-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 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

미용 의약품 3,164점을 압수조치(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, 우리

기업 9개사 필러·보톨리눔톡신 제품 등)했고,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.

 ❸(온라인 사이트 적발) 전자상거래플랫폼(12개)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

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,107개를 조사하여

가격비교,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,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

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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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허청과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

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,

ㅇ 적발된 도매상,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, 국내

제약업계,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

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 특허청 케이(K)-브랜드 보호 지원 확대

□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

위해 케이(K)-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.

ㅇ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, 베트남 등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

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,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.

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

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.

ㅇ 또한, 해외에서 증가하는 케이(K)-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

하기 위해 조만간 ‘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’을 마련

하여 발표할 계획이다.

□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

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

수 있다.”라고 말하며,

ㅇ “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, 재외공관,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케이(K)-

화장품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

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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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중국내 케이(K)-화장품 미용 의약품 지재권침해 단속 개요

□ 단속 개요

ㅇ (일자 대상) ’22년 10월 25일, 중국 광둥성 선전시 소재 창고 2곳

ㅇ (단속기관)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 (행정단속)

ㅇ (현장 압수제품) 총 3,164점 (우리기업 9개사 필러·보톨리눔톡신 제품 등)

□ 현장단속 사진

 

 


